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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병식품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식약청, 수입제품 33%에서 DEHP 검출 … 90% 이상 회수 못해

국내 유통 수입 병식품 3개 중 1개 꼴로 병뚜껑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지만 대부분 수거되지 않고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국내 유통 병제품 뚜껑

에 대한 DEHP(Diethylhexyl Phthalate) 수거․검사 현황>에 따르면 수입 병식품 뚜껑 33%에서 내분비계 장

애추정물질인 DEHP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국산식품 14건, 수입식품 61건 등 총 75건의 병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수입식품 61건 가운데 

33%인 20개 제품 뚜껑에서 DEHP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국산식품 14건의 병뚜껑에서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호르몬이 나온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 3건, 타이 1건 순이었고 식품 

유형별로는 소스류 12건, 기타 가공품 7건,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1건이었다.

그러나 적발된 제품 가운데 90% 이상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뚜껑에서 DEHP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개 제품의 수입량 6만7165kg 가운데 7.2%인 4856kg만 

수거됐고, 나머지 6만2308kg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HP는 프탈레이트(Phthalate) 계통의 무색무취한 액체로 장난감이나 실내 장식제 등 플래스틱 제품을 유

연하게 하는 가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람에게 암, 생식기능 장애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지방성 식품에 스며들 우려가 있어 미국과 EU

(유럽연합), 일본 등은 유지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의 용기나 포장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

서도 기구 및 용기․포장제조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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